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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합니다.

개발과 이슈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융합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제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정의 상황에 따른 능동적 작업이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술 간의 융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관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을 오고가는 초연결지능사회의 구축으로 세계시장은 기술 각축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유연성이 클수록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적 유연성이 낮아  

오히려 기술력 및 기술 적응력의 한계로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및 SDGs 이행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제4차 

산업혁명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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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

1)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제 46회 다보스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1)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자동화의 극대화(“extreme automation”)와 

연결성의 극대화(“extereme connectivity”)로 정의 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정

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관성이 적어보이는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회를 제시하

며, 효율성의 극대화 및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

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를 산업혁명이라 

일컫는다. 이는 기술적 혁신이 한순간에 나타나는 정적인 현상이 아닌 점진적이고 연속적으

로 나타나는 기술혁신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 200년 전 첫 산업혁명이 일어났으

며,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표 ] 산업혁명, 자동화와 연결성의 발전과정

구  분 내  용 참  조

1차

산업

혁명

(1784)

• 1784년 영국의 Henry Cort가 교반법(Puddling Process: 액체 

    상태의 철을 쇠막대기로 저어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 

    법) 을 수행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자동화의 단초로 여겨짐

•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연결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다리, 터널, 항만 등의 기반시설 건설이 촉발되었음

•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의 도입과 다 

    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 내의 연결성 촉진함 기계적 생산, 증기기관

1)　�1971년 설립되어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국제 민간회의로,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제4차 산업혁명은 클

라우스 슈밥(Klaus Schwab)회장이 언급하며 전 세계적 주요 화두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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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참  조

2차

산업

혁명

(1870)

•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는 대량생산으로 발전되었음

•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국가 수준의 자동화된 대량생산으로 발전시킴

• 자동화된 대량생산은 그 초기에는 기업 내의 공급 사슬에 국 

    한되었지만, 다른 기업 및 다른 국가를 포괄하는 국가적/ 국제 

    적 대량생산의 공급사슬로 확대됨

•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부문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결성을  

    촉진하였음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3차

산업

혁명

(1969)

•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며 디지털 및 정보 

    통신기술시대의 서막을 알림

•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트랜지스터 집적용량이 2년 

    마다 2배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잘 보여줌

• 디지털 시대의 향상된 계산 능력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 간의  

    연결성을 증가시켰음 전자장치, IT

4차

산업

혁명

(현재)

•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함

• 극단적인 자동화는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 수준의 기술 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상당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임(공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출처: 장필성,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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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오늘날의 경제사회 

구조로 변모해왔다. 현대사회로 진입할수록 그 주기와 파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그 영향력 역시 커지고 있다고 분석 가능하다. 더욱이 인공지능(AI) 등에 의

한 노동력 대체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스 슈밥 

WEF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뿌리부터 바꿀 기

술혁명 직전에 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속도와 파급효과 측면에서 이전의 혁명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입니다.”라며 강조한 바 있다. 다보스포럼

에서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정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분분하며, 일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 �CPS와 스마트공장: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연결

제4차 산업혁명이 이슈가 된 계기는 2010년 발표된 독일의 「High-Tech Strategy 2020」 

중 ‘Industire 4.0’ 정책으로 추측 가능하다. 제조업이 발달한 독일은 자국 산업의 발전을 도

모하고자 완전 자동화를 뜻하는 Industrie 4.0을 발표하였다2). Industrie 4.0의 핵심은 사

물인터넷 및 ICT를 기반으로 기계 간 혹은 기계와 상품 간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자동 생산 

체계 구축 및 최적화하는 4세대 산업생산시스템이다. 즉,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

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3)을 활용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4)인 셈이다.

2)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 등에 의한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새로운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외부 제조 생태계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자 함. 새로운 가치 및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또한 환경 

친화적인 에코사회를 구축하고자 함. Wolfgang Wahlster (2016) 참고.

3)　�물리, 화학 및 기계공학적 시스템(물리 시스템, physical system)을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사이버 시스템, cyber system)에 연결하여 공장

이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

4)　�전통 제조 산업에 ICT를 결합하여, 개발 공장의 설비 및 공정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공장 간의 협업 운영 체계.



개발과 이슈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04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05Happiness for All, with Global KOICA

[그림 1] CPS 기반의 스마트 공장: 

가변·유연설비 기반의 모듈 공정으로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위치추적 및 자율·분산제어 가능

 

   

                                                                                                                       

출처: Industrie 4.0 Working Group, 2013

Industrie 4.0에 의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

한 사물들의 유기적인 결합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에서 분권화된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일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원거리의 물리적 세계를 인간의 

의도에 따라 제어가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의 사이버 세계에서처럼 현실의 물리적 세계 역시 통

제하여 자율 분산 제어 생산체계 또는 다품종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일컫는다. 이것을 제

조업에 한정짓지 않고 여러 분야와의 융합으로 확대시킨 개념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WEF에서도 논의된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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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 생산기술과 스마트 생산과정의 융합은 산업구조, 기술사슬 및 비즈니스 

모델 등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이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제3차 산업혁명에 기반

을 두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ICT 기술을 바탕으로 초연결지능사회 및 초융합경제, 즉 미래사

회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

가 희미해지면서 전 세계의 산업 구조와 기존의 시장경제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는, 기존

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 기술융합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분분하지만, 미래사회에 대한 예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로봇 공학, AI 등의 새로운 기술 분야를 바탕으로 산업 및 기술 간의 융합

이 있다. 기존의 연관성이 적어보이는 분야 간의 협업은 새로운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인간에 요구되는 능력 또는 기술 수요 역시 달라질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직업의 불안정성 등의 비관적 결과 또는 생산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낙관적 결과 등을 낳을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BOX 2] 노동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서의 주요 기술 분야

- 로봇공학

- 인공지능

- 기술융합 및 기술 시너지

-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화

- 생산의 네트워킹 / 인더스트리 4.0

- 3D 프린트 및 분산 생산

-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 인간의 기술적 향상 

(증강인간(Human Augmentation), 

예: 생산 과정에서 헤드셋 사용)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6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기술 및 산업 간의 융합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플랫폼 기

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상품 위주 비즈니스에서 경험 및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관련 시장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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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한 O2O 서비스 및 인슈

어테크 등의 신산업의 급부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O2O 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UBER)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의 시가 총액

을 추월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BOX 3]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또는 온라인 기술을 이용한 오

프라인의 수요 및 공급 혁신 현상

예) 소셜커머스, 카카오택시, 우버, 사이렌오더 등

-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과 기술의 결합을 뜻하며, 웨어러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기술을 적용한 보험 산업

예) BBM(Bought By Many; 영국 크라우드 보험공동구매 사이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활용한 보험 가입자

의 행태 별 보험료 차등 지급 등

- 리걸테크(LegalTech):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ICT를 이용한 법률 서비스 제공 산업

예) ICT, AI, 빅데이터 활용한 법률 검색, 변호사 검색, 전자증거개시, 법률 자문 및 전략 수립 등 법조계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적용 가능 (전 세계적으로 1400여개의 리걸테크 신규 창업)

한 조사에 따르면, IoT, 클라우드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확산은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인터넷 플랫폼 가입자는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500억 개의 스마트 디바이스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인터넷과 연결된 사물(Internet-connected objects) 수는 2015년 182억 개에서 2020년에

는 501억 개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나아가, M2M(Machine to Machine) 시장 

규모 역시 2015년 5조 2,000억 원에서 2020년 16조 5,000억 원으로 5년간 3배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 등의 사업과 

결합시킨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은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공

유 경제(sharing economy)5) 및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6) 체제로의 패러다임 

5)　�자산의 소유 대신 협력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는 생산된 제품을 구성원 간의 공유하는 경제활동으로 비디

오/음악스트리밍, 카쉐어링, P2P 숙박, 크라우드 펀딩 등이 해당됨. 점차적으로 유형, 제공서비스, 주체 등이 다양해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6)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경제 활동 (Business Insider 2014.06.13.). 공유경제와 연

관성이 높은 개념으로 신기술개발, 인구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 소비자행동변화에 따른 고객 수요 충족을 위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활동 

(Cynthia A. Montomery,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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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IT 기술의 발달로 서로 연결된 개인 및 구 

성원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해졌으며, 주어진 상

품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제품 생산에 대해 관여하는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가운데, 공

유 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는 이러한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공유 경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성장 잠재력 역시 매우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 3]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별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

출처: WEF, 2016

2) 노동시장의 변화

한편,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 하나는 로봇의 인력 대체이다. 전 세계적으

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며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로봇의 등장으로 노동이 가능한 인

구마저 일자리 상실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사회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인력 대체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는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

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고용체계 및 gig economy7)로 전환 될 것이다. 

7)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로 독립형 일자리 경제 또는 프리랜서 경제라고도 함. 긱 근로자는 임시

직 또는 단기 계약직의 형태임. 개인 능력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비

정규직 증가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 임금 상승의 둔화 등 알맹이만 빼먹고 찌꺼기만 남기는 형태로 인스턴트 고용시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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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

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

어진다는 의미다. 반복적인 업무부터 우선적으로 대체된다는 전제를 고려한다면 직무 유동성

이 낮은 저숙련 노동자(low-skill labor)부터 일자리 상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기술 보유자 등의 일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유동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독일 베델스만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변화에 다른 실업율은 현재의 6% 수준에서 2020년에는 11%, 2050년에는 24%

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주요 기술적 요인으로 로봇 공학과 기

술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꼽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과거의 산업혁명 역시 유사한 우려를 낳았으나, 결과적으로 일자리 상실은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만큼, 제4차 산업혁명 역시 유사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비관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우

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로봇세8), 기본소득9) 등이 논의 되고 있다.

[그림 4] 2050년까지의 실업률 변화 추이	 [그림 5] 실업의 주요 기술적 요인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 : %]

11

16

20

24

합성생물학

나노기술

드론

기타요인

3D 및 4D 프린트

교육 및 연수교육이 급속도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함

인공지능

다양한 기술들의 동반성장 및 이 기술들의 시너지 효과

로봇공학

0	 2	 4	 6	 8

  영향력 (0 = 영향력 없음, 10 = 영향력 최대)

4.66

5.19

5.35

5.54

6.14

6.43

6.81

6.92

7.51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6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16

8)　�로봇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수 부족을 보충하고 자동화의 확산을 늦추어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음. 반면, 이러한 세금 부과는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9)　�임시고용에 따른 최저임금, 노조결성권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보호 장치 상실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일정금액의 기본 소득을 지원

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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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며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사회는 줄곧 변화를 거듭해왔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변화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을 바

탕으로 한 기계의 수동적 작업이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정의 상황에 따른 능동적 작

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현실과 가상을 오고가는 초연결지능사회의 구축에 따라 현실과 가

상을 이어주고 통제하는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

어질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다른 어느 때보다

도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될 세계 시장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각축전이 될 것이다.

3. 개발도상국과 제4차 산업혁명

1)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차 산업혁명은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개념일 수 있다. 하지만 제4

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불확실한 경제·사회적 변화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존의 산업혁명을 거치며 습득한 기

술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내다보고 있는 선진국과는 그 상황이 다르다. 또한 기술의 

유무 여부에 따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어, 오히려 더 큰 빈부격차를 겪게 될 가

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사회적 유연성이 클수록 제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가능

성이 높은데, 이는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개발도상국은 

저숙련 노동력 등이 자동화 기술에 대체되면서 기술력 및 기술 적응력의 한계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은행 역시 개발도상

국 일자리의 3분의 2가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개발도상

국 발전 전략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부문의 생산원가 절감과 기술축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 내부적인 대응책 마련은 물론이고, 공여국의 ODA지

원 및 발전 전략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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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은 이미 제4차 산업혁명에 앞서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리쇼어

링(re-shoring)10)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

한 선진국이 자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에 있는 자국 기업의 일자리를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개

발도상국의 일자리 감소와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11)의 단절로 기술축적을 통한 빈

부격차 극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제4차 산

업혁명은 오히려 리쇼어링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CPS 기반의 스마트 공장 등과 같

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등장은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을 낮추기 때문에 불안정한 국

제운송비용과 품질관리 등의 위험요소 제거, 그리고 자국의 다양한 지원정책까지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리쇼어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경제 활성화 명

목 하에 2000년대 말부터 리쇼어링을 지원해왔다. 비록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리쇼

어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자동화는 

잠시 주춤하고 있는 리쇼어링을 다시금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합해보면, AI 등의 신기술 등장으로 기술 후발주자인 개발도상국은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

며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

자리가 생기고 이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라지는 직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아닌, 일부 소규모의 고숙련 노동에 한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결국 저숙련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는 대량실업을 야기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는 나아가 빈부격차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2)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

다른 한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개발도상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

장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따라 시장 진출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개발도상국에도 기업

가 창출 및 혁신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시장에서 경쟁

은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진입장벽이 있어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결코 쉽지 

10)　�리쇼어링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 기업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는 오프쇼어링

(offshoring)의 반대를 의미 (매일경제용어사전).

11)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외에 다른 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선

진국의 개발도상국으로의 공장 이전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전이가 이루어져 타 산업에도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

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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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오픈플랫폼을 활용

한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의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는 것은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이다. 기술력이 곧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만큼 개발도상국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인지

하고 관련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ODA 전략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4.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협력

전 세계적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슬로건을 앞세운 전략 등

을 발표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구체적 전략 및 대응방안 수립은 현재까지 부재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아직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지원에 있

어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기존의 기술격차를 감소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간단한 예로는 아직 인터넷 보급이 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 가운데, 이를 기반

으로 하는 기술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향후 새로운 융합기술개발에 따른 기술의 빈부격차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 것

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 리쇼어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로봇의 노

동 대체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파급효과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업, 의료보건산업, 에너지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응책 및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1) 국제개발협력의 SDGs 이행 및 쟁점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

성할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 대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보편적인 합의로

서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개발도상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파트너십과 협력

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채택 이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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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SDGs 달성을 위해 자국 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국내외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자발적 국

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를 제출하며 적극 참여하고 있다. 

SDGs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별도의 언급 또는 관련 전략 수립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다. 정보통신기술 접근성 확대 및 인터넷의 보편적이고 저렴한 제공을 세부목표(SDG9.c)로 

제시하고 있을 뿐, 제4차 산업혁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제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이 SDGs 이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가능하다. 특히 일부 

목표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산업 및 노동과 연관되어 있기에 기술개발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지표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 관련 SDG8과 SDG9, 

소비와 생산 관련 SDG12, 빈곤퇴치 관련 SDG1, 및 포용적 글로벌 파트너십 관련 SDG17 

등을 가장 연관성이 높은 목표들로 언급할 수 있다. 신기술의 등장은 보건, 교육,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와 연관성이 높아 관련 목표(SDG3, 4, 13 등) 이행 및 지표 달성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접근이 수월해 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

평등 심화 등 지속가능발전의 위협적인 요인을 완화해 나아가고자 하는 SDGs의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 바이다. 기술력이 경쟁력이라는 전제 하에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과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선진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현상일 것이다. 더욱이, 제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때까지 기술개발 전략을 국가의 우선적 정책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제개발협력 측면에서의 SDGs 이행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접근

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기술 관련 지원 전략에 있어, 기술력의 차이가 클수록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국가별 기존 인프라 구축 정도 등에 따라 변화의 수용 능력이 다르기 때문

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점은 무역 장벽, 지적재산권, 사이버 보안 등의 이슈와도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기에 개발도상국 및 관심이 요구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고 인간중

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 및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의 SDGs는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가시적인 형태가 두드러지지 않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

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표체계에 관한 점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4

차 산업혁명 관련 파급효과를 고려한 전 세계의 빈곤 종식을 위한 지표 수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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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기관의 국제개발협력 동향

현재 주요국/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별도의 전략

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신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는 투자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일찍이 2000년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으로의 연결고리로 볼 수도 있는 ICT 관련 사업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선행기술로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 해소

와 국제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증진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

단 가능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ODA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별 지원 추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세

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08-2009년의 하락세는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것으로 추측 가능하

다. 주로 일본, 영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ICT 분야의 경우 급격한 증

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상태임을 확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한국의 경

우, 과학기술 분야보다 ICT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더 크며 다른 국가에 비해 전체 

ODA 중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림 6]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추이	 [그림 7] 주요국의 ICT ODA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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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별 ICT관련 ODA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기관 별 주요 프로젝트는 

아래 [표 2]와 같다.

(1)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은행은 2016년 세계 개발보고서(World Development Report 2016 Digital Dividends)

를 발간하며,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16-2018 ICT 계획 하에 디지털 연

결성 확대(Expand digital connectivity)와 디지털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Develop digital 

platforms and solutions)을 목표로 3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ICT Sector Unit 

프로젝트는 16억 달러 규모로 나타난다. 세계은행이 운영하는 전체 프로젝트 중 약 70% 정도

는 ICT를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을 만큼 디지털 기술 보급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일례로 디지털 경제가 가능한 환경, 인터넷 접근성, 디지털 정부, 사이버 보안 등을 강조하는 

Digital Development Partnership(DDP) 플랫폼을 제시한 바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협력하여 Digital Adoption Index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DGs 9와 관련하여 인터넷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브로드밴드 인프라 투자 및 확대, 통신사업 세금 혜택 등의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2)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USAID는 과학 기술 분야의 지원을 위해 2014년 미국세계개발연구소(The U.S. Global 

Development Lab)를 설립하고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개발협력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

다. ‘과학, 기술, 혁신, 파트너쉽, 크로스-커팅 활동’을 주요 영역으로 디지털 기회 확대, 기술 

이용 데이터 중심 접근법 등을 장려하고 있다. 2016년에는 글로벌 연결 이니셔티브(The 

Global Connect Initiative: Accelerating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Opportunity 

by Expanding Internet Access Globally)를 발표하여 USAID의 연결성 강화 관련 프로젝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브로드밴드 및 혁신 프로그램(Global Broadband 

and Innovations Program: GBI)을 통해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지원

을 위한 인프라 관련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및 접근 자금(Universal Service 

and Access Funds)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농업 경쟁력 육성(Fostering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Employing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FACET) 등의 

자금 운용을 통해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UNICEF, UNDP 및 

WHO 등의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술기반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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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인 디지털개발원칙(Principles for Digital Development)12)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하여 베스트 프랙티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3) 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영국의 경우,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12-2015에서 DFID의 주요 사항으로 투명성 

강화, 공개적인 정책 결정, 프로그램의 디지털 요소 개선,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자원 및 

올바른 방법에 대한 접근성 개선, 거래의 지속성 및 질적 수준 개선 등 6가지를 언급한 바 있

다. 2015 개발 프로그램에서의 디지털 리뷰(DFID Review of Digital in Development 

Programme)에 따르면 향후 개발협력 분야 디지털 이슈로는 인터넷 및 모바일 접근성, 체계

적인 지식 공유에 관한 협의 및 디지털 역량 등 3가지를 언급하였다. 위 언급된 내용들을 살펴

보면,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요 목표로, 현재 DFID의 기술관련 사업은 교

육, 보건, 기후, 위생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ICT 인프라 지원 관

련 프로젝트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4) 한국국제협력단 (KOICA)

한국은 기술 역량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ICT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2012년 UN 전자정부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세계 주요국/기관

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체 과학기술 분야 절대 지원액 기준으로

는 타기관/국가대비 하위권에 해당하지만 ICT 분야만 놓고 본다면 상위권에 속할 만큼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로 ICT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적 자원 역량 강화,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인터넷 네트워크,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KOICA SDGs 5대 브랜드 프로그램 중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활용 교육혁신” 계획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STI)” 계획 하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혁

신기술 기반 창의적 가치창출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 등의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ICT를 포함하는 과학기술 증진 및 사회·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2017

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아프리카 직업기술 교육 및 ICT 활용 교육 혁신 계획

은 21개 사업으로 384억이 지원될 예정이며, STI 계획은 128개 사업으로 1,999억이 지원될 

예정이다. ICT 인적 자원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및 행정, 산업, 에너지,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 

12)　�총 9개의 원칙으로 구성: ①Design with the User/ ②Understand the Existing Ecosystem/ ③Design for Scale/ ④Build for Sustainability, 

⑤Be Data Driven/ ⑥Use Open Data, Open Source and Open Innovation/ ⑦Reuse and Improve/ ⑧Address Privacy & Security/ ⑨

Be Collabo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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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ICT 니즈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다.

[표 2] 주요 기관 별 ICT관련 프로젝트

기  관 ICT 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World Bank

1) �케냐 투명성 및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Project)

- �브로드밴드 가격 절감 및 이용 범위 지리적 확대, 전자정부를 통한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 / 예산: 115백만 달러(2007), 55백만 달러(1차  

 추가 2012), 30백만 달러(2차 추가 2014)

2) 태평양 지역 연결성 프로그램(Pacific Regional Connectivity Program)

- �태평양 지역 참여 국가들의 브로드밴드 및 인터넷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거리에서의 상호작용 비용 절감 기여

  • �통가(2011~2018) / 예산: 17백만 달러

  • �팔라우(2014~2020) / 예산: 47백만 달러

  • �사모아(2015~2020) / 예산: 16백만 달러

  • �피지(2016~2021) / 예산: 5백만 달러

USAID

1) 리베리아 mHero (파일럿 예산으로 진행) 

- �IntraHealth International, UNICEF와 협력

- �SMS 기반으로 의료종사자와 복지부 관계자가 서로 연락하며 즉각적으로 

 에볼라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2) Global Broadband and Innovations Program (GBI) 프로그램

-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케냐 National Broadband Strategy and Universal Service Access Fund  

 Planning (2012~2013) / 예산: 12백만 달러

  • �나이지리아 USPF Strategic Planning and Capacity Building (2012~2013) /  

 예산: 52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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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ICT 관련 주요 프로젝트 현황

DFID

1) M4D, Mobile for Development Strategy Partnership

-� 모바일 기업 GSMA과 협력, 모바일 기술 및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 

 개선을 통해 서비스 향상(2016~2020) / 예산: 37백만 파운드

2) 몬트세랫, Provis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a Submarine Fibre Optic  

    Cable which will Deliver Broadband Access to Montserrat

- �섬유광학 케이블 브로드밴드를 통해 몬트세랫 지역 사람들의 연결성 강화  

 (2016~2018) / 예산: 10만 파운드

KOICA

1) 몽골 전자정부 조달시스템 구축 사업

-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달프로세스 정착 및 조달업무 표준화/전자화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제고(2010~2011) / 예산: 460만 달러

2) 베트남의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지원사업 (정상간 약속사업)

- 한베 IT 전문대 설립사업(1차, 2004~2006) /예산: 1,000만 달러

- 한베 친선 IT대학 4년제 승격 지원사업(2차, 2013~2019) / 예산: 520만 달러 

3) 우즈베키스탄 ICT기반의 통합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시범사업(Master plan and Pilot Project with ICT-based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in Uzbekistan)

- �신속하고 정확한 물 정보 수집, 투명한 물사용과 분배로 인한 물 분쟁 완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통한 국가 예산 절감, 농업 생산성 증가(2016~2018) / 

 예산: 700만 달러

5.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들어 가장 화두가 된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불

확실한 미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땅한 대응책은 섣불리 마련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여부를 떠나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융합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

장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제구조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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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기회라고 보는 긍정적 의견도, 일자리 상실과 같은 부정적 의견도 다수가 존재한다. 

여러 의견들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술 경쟁력과 일자리 상실로 인한 빈부격

차 확대일 것이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특정 계층만이 부를 축적하고 대다수는 지금보

다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놓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 또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수용하고 신성장동력으로 활용

할지에 대한 전략13)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남아있다. 특히 국내 및 국제 표준화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제4차 산업혁명은 주로 산업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논의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다가 자국 산업을 중심으로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양극

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 기술 수준

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맥락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인프라 구축 측면에

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상황이 모두 다른 

점을 감안한다면 접근방법을 각각 상황에 맞게 달리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의 인프라 구

축 중심의 접근보다 소프트웨어 쪽의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SDGs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화, 교육, 물과 위

생, 보건 등의 개별 섹터별 접근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

능해진다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 소비와 생산, 

불평등 해소 및 빈곤퇴치 등 거시적 차원의 목표 이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만 예측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사용된 기술들의 지속적인 유지 및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에 호환 

가능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유지관

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의 시스템과의 통합 또는 융합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경제사회 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수용능력에 따라 지

금보다 더욱 선진국에 의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내다본다면 이

는 새로운 식민지 또는 종속국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3)　�독일의 Industrie 4.0(인더스트리4.0), 미국의 Industrial Internet(산업인터넷), 일본의 ロボット新戦略(로봇신전략), 중국의 中国制造2025(중국

제조 2025) 등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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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기관의 ODA 현황을 살펴본 결과, ICT 위주의 기술 접근성 및 활용성 확대 관련한 지

원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직까지 과학기술 분야, 특히 ICT분야의 ODA는 타 분야에 비

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은행 및 주요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을 위한 원칙도 마련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과학기술 ODA보다도 ICT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며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교육 및 전문가 양성에 다소 집중

되어 있는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간의 참여 및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확장 등 지원 범

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CT 등의 과학기술의 중요

성은 날로 커져가는 반면 관련 지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미래사회 대비 차원

에서라도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을 알리고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계획해

야 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연결고리라 볼 수 있는 인터넷 접근성 및 ICT 분야의 안

정적 ODA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기술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단순히 기술 이전, ICT 기술교육 등의 지원이 아닌 빈부격차 감소와 함께 개발도

상국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발전 속도

가 곧 경쟁력인 만큼 기술발전 속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섣부른 접

근보다는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예리한 분석을 통해 지원 방향 및 전략에 반영하여야 수원국에 

적합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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